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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따라 제약 화장품 “타격”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산 감소 … 5년간 연평균 900억원 달해

EU(유럽연합)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약 및 화장품분야의 손실이 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

이 나왔다.

한국과 EU의 FTA가 10월6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국내 생산규모가 연간

9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국-미국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국내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893억원에 달하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유럽산 화장품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간 346억원 가량 줄어들고 의약품은 274억원, 의료기기

는 273억원에 달하는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리신, 아스피린, 비타민제제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글리세롤(Glycerol), 항암제, 니코틴제제 등은

3년 이내에, PG(Propylene Glycol), 아디핀산(Adipic Acid) 등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베이비파우더, 애프터쉐이빙 로션, 탈모제 등 화장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향수, 립스

틱, 샴푸 등은 3년, 전체 화장품 수입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과 페이스파우더, 헤어린스 등은 5년

이내에 시장이 개방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혈압측정기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등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에 이어 7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홍정기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한국-EU FTA는 기존 규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새롭게 바뀌어야 할 국내 보건의료 제도는 없으며 관세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됐던 기간을 감안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신약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자료를 5년간 보호토록 한 조치도 기존에 있던 내용이다.

다만, 한국-EU FTA에는 후발의약품의 제조 및 시판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토록

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FTA 체결을 세계 시장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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